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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00만 차인들의 뜻을 담아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과 한국다도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7회 국제명원차문화대

상’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인 차문화는 삼국시대를 원류로 사찰에서 시작되

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사찰에 차와 관련된 유물과 일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

으며 남도 지역의 많은 사찰에서는 차를 직접 생산하고 있고 사부대중은 생활 

속에서 차와 함께하며 정진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이어진 한국 차의 명맥은 몇 차례 단절될 위기도 있었지만, 1980

년 명원 김미희 여사가 국내 최초로 한국전통다례의식을 발표하고 묵묵하게 

차문화 계승을 위하여 원력을 실천한 일은 큰 공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전

통사원다례 복원에 열의를 가지고 경봉, 효봉, 일타, 도광, 법정 스님 등 전국 

각지의 고승들을 직접 찾아뵙고 차를 연구하였으며 사찰에서 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제방에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

니다.

  무주상 보시와 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차문화복원에 힘써주신 명원 김

미희 여사의 공덕은 한국 차의 성지라 불리는 일지암 복원의 밑거름이 되었고, 

오늘날 명원문화재단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명원문화재단은 대한불교조계

종 중앙신도회 회장을 역임한 김의정 이사장을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과 함께 

은은한 차의 향기를 우리에게 쉼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대한 원력으로 이어 내려온 명원문화재단의 ‘제17회 국제명원문화대상’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앞으로도 차문화 발전과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전통문화 

보전의 대들보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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